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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길 잃은 양이 놓여 있는 현실

위에서 마태오의 내용과 상관없이 마태오의 시대적 배경을 약술했 

는데，그것이 마태오에 그대로 반영되 어 있다. 바로 길 잃은 양의 현 

실이 그것이다. 그것은 편의상 다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 

째는 정치적 현실이다. 즉 로마제국이 정책적으로，이미 길 잃은 양 

과 같은 이스라엘에 가한 박해다. 둘째는 로마제국과 유착하여 유다 

교의 계승자로 종주권(宗主權)을 고수하는 바리사이파를 중심으로 

한 라삐 유다교의 박해，셋째는 가난의 현실 그 자체이다. 이것은 물 

론 편집사적 시각을 전제로 한 것이다.

(1) 로마제국의 박해에 대한 인식

먼저 마태오는 예수의 탄생설화에서부터 헤로데왕의 잔악한 유혈 

사건을 보 도 함 으로써 로마제국이 행 하고 있는 박해의 현재적 상황을 

우회적으로 반영한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여덟 가지 축복 끝머리에 

연속적으로 박해당하는 현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5, 10-11 • 5, 

39-40 참조). 또한 감옥과 형리，재판과 재판정에 관한 언급(5, 

21-26 • 10,1 6 3 )  이 빈번히 등장한다.

마태오의 특수자료인 “세례자 요한의 날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 

는 힘에 눌리고 있는데，힘쓰고 있는 자들이 그것을 강탈한다”(11， 

12)라는 말은 그것 자체로는 난해하지만，이 말 안에는 로마의 박해

der Ernte Gottes nach dem Matthausevangelium”， M ita r b e ite r  d er  

S c h o p fu n g , 1983/김창락 편，「착취당하는 민중과 노동」，『새로운 성서해석， 

무엇이 새로운가』，한국신학연구소，1987, 248〜 313면 )는  ‘이스라엘 집의 잃 

어버린 양’ 이란 불의한 정치적，종교적 지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한다 

고 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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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음 Q자료로서 마태오가 삽입한，“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 

에 못박고”(23, 34)라는 표현은 이 이야기 자체와는 어울리지 않는 

데 ，이것도 로마의 학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틀리지 않 

을 것이다. 그리고 마태오에는 유달리 지배자，군주，총독 또는 왕 등 

의 표현이 자주 사 용 된 다 는  것은 역시 로마의 군주나 관권이 군림 

하는 현실을 반영 하려는 의도라고 보여진다.

다자료로서 산상수훈에 포함되는 말 중에 ‘저항하지 말라’는 항목 

가운데서 루가는 단순히 “누가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까지 거절 마 

라 ”(6, 29)라고 한 데 대해서 마태오는 “누가 너를 재판에 걸어 ”라 

는 강권적인 말을 삽입하고 “누가 너더러 억지로 5리를 가자고 하거 

든 10리를 가주어라”(6, 41〜 42)는 말이 첨가되어 있는데，여기서 

‘가자’라는 말은 강제노역을 나타내는 전용어로서 로마군대에 의해 

강요된 상황을 반영한다.42 43>

한편 최후심판 비유에서 서술되는 피해자들의 모습은 바로 길 잃 

은 양들이 처 하고 있는 현실을 진솔하게 나타내고 있는데，그중에서 

도 주목되는 것은 감옥에 갇힌 자에 관한 언급으로，유다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마태오의 독특한 구절로서 로마의 정치적 박해를 반 

영하고 있다.

174

42) 마태오 23장 34절의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박고’ ”라는 표현은 

그의 추가구이다. 또 유따“ (지도자, 군주, 총 독 )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하여 

자주 언급되고(1〇 회 )，마태오 1〇 장 18절에 ‘총독들과 왕들’이 박해자로 등장 

한다.

43) 이러한 실제적인 예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타 언덕을 올라야 

했던 키테네 사람 시몬이 공관복음서에 소개되고 있다(마태 27, 32 ; 마르 15, 

21 ; 루가 2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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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리사이파의 종주권 고수를 위한 박해

마태오는 로마제국으로부터뿐만 아니 라 바리사이파적 유다교의 

본거지인 회당으로부터도 박해를 받아야만 했다. 마태오에 따르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함으로써 유다교 회 당에서 매맞고 재 판받는 일 

이 비일비재했다.44> 이러한 매질과 재판을 강행하였던 A . D . 80년대 

전후의 회 당을 중심으로 하는 라삐적 바리사이즘은 바리 사이적 인 경 

향들 중 사회적으로 가장 보수주의적 입장을 대변하는 분파의 세계 

관을 가리킨다.

이 분파는 유다봉기가 진압된 이후 로마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 

함으로써 유다교 영역의 대표성을 종교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사법， 

행정적인 면에서까지도 로마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게 된다. 이로부터 

저들은 율법주의로 군림하고 생활고에 허덕이는 민중을 ‘죄인’으로 

낙인 찍는 세력이 되었다. 이것은 결국 민족적 분열을 가져왔다. 마 

태오는 이것에 정면으로 대결하는데，여기에 대해서는 그의 민중론 

에서 거론될 것이다.

(3) 가난과 억압에 떠돌이 된 현실

마태오복음이 쓰인 곳으로 추정되는 팔레스틴 북부의 시리아는 유 

다의 피난민，이주민 들이 많이 몰린 지역으로서 오래 전부터 많은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다수는 도시와 농촌에서 비할 

데 없이 절박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부족사회에서 자기 땅을 떠나 

외지로 유랑하는 것은 삶의 거점을 잃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보장도 

받을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로 내던져짐을 의미하였던바，팔레스틴 

에서의 계층성과 상관없이 시리아로 유입된 피난민들은 피난지의 최 44

44) 마태 10 ,16-20 ; 24, 29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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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층민으로 편입되었다. 그것이 바로 고향 잃은 모든 이스라엘민 

(民)의 현실의 축도(縮圖)였다.45>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민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지 

친 자 들 (10, 36)이고，너무나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그날 그날의 괴 

로움을 겪어야만 하는 자 들 (7 , 34 ),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당한 자들 

(4, 23 • 9, 35 • 10, 1),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 (12, 20)와도 같 

은 사람들이다. 고향을 잃은 자들에게는 어떤 보장도 있을 수 없다. 

예수 자신이 머리 둘 곳이 없다(1〇 , 17〜 21)고 한 말은 바로 이러한 

유다인들의 상황을 반영한다. 그들은 최소한의 임금으로 고용되기를 

바라며 하루 종일 시장에서 기다리는 실업자(20, 1〜 7)로 헤매야만 

했다.45 46)

마르코 2장 23〜 27절의 안식일 논쟁이야기를 전승하는 마태오는 

밀이삭을 잘라먹은 이유가 굶주림이라고 밝힘으로써 (1 2 ,1) 그 민족 

이 처한 기아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또 주기도 중 죄 ((J/iapTia, 루가 

11，4)를 용서해달라는 것을 빚 (6細 ；나/ia)에서 놓여나게 해달라(6, 

12) 고 바꿈으로써 가난의 상태를 반영한다.

45) “로마제국에 살던 유다 주민은 어림잡아 약 400만 명에 달했다. 그중 100만 

명은 에집트에 그리고 약 150만 명 가량은 시리아에 거주했다”(H. Rin- 

ggren, I s r a e litis c h e  /?eZW〇 n/ 김성애 역，『이스라엘의 종교사』，분도출판사， 

1992, 454면 ).

46) 마태 오에 자주 사용되 는 사w f e ( 품삯，상，벌，10회 ) 과 i 사«7선0요0■分( 고용하다, 

중간태，날품팔이하다:20, 1 • 7)은 시리아의 유다인들의 경제적 상태를 나타 

내고 있으며，K:A 7̂tT£rv〔도둑질하다，훔쳐가다 :마태 6，19(2회 ) • 20(2회 ) • 

19, 18 • 27, 64 • 28, 13 ； 루가 18, 20〕가 다■른 4 음서보다 자 ^ 등장하는 것 

은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사회적 현상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